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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G케미칼, 노사분규 장기화 조짐
12월6일 파업 15일째 … 손해배상․고소고발 취하 합의점 못찾아

2007년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간 울산 온산공단 비료 생산기업 KG케미칼의 노사분규가 장기

화될 전망이다.

12월20일 KG케미칼 노사에 따르면, 온산공장과 경기도 부천공장 조합원 130여명은 12월6일부터 전면 파업

에 들어가 파업 15일째를 맞고 있다.

노조는 5월부터 시작한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임금 인상 등에서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방노동위원회

의 조정신청,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11월27일부터 노조간부 파업을 벌인데 이어 곧바로 전면파업에 들

어갔다.

노사는 노조 전임자 2명(현재 1명)으로 확대, 단체협상 유효기간 2년(현재 1년)으로 확대, 2007년 초 노사문

제로 발생한 불법 잔업거부(2일)에 대한 노조집행부 손해배상소송 및 민․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의 현안에

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.

회사는 “본인 의사에 반한 구조조정은 실시하지 않는다”라는 내용을 담은 고용안정을 약속하고 일부 임금성 

요구안 부문에서도 노조측과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회사측은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소송 및 고소고발 취하와 관련해서는 불법 파업에 대한 원

칙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사분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.

노사는 파업 중에도 협상을 계속 갖는 등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 막판 타결에 대한 기대도 없지는 않다.

회사측은 노조 파업에 따른 빈 자리는 비조합원과 관리직 등을 동원해 가동하고 있어 현재 생산에 큰 차질

은 없다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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